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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원-16-1        장지에 채색 130×130cm    2023

경계의 초월

최서원 / 갤러리 도스 큐레이터

의사소통은 현실에서 중요시되는 교류이다. 전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이고 정

확하게 표명하거나 확실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우리는 우선 질문을 던진다. 궁금한

부분을 묻고 답을 구하는 과정은 어떠한 대상을 알고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

는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며 이 과정이 반복되면 원했던 지식이나 자료를 일부 확보

할 수 있다. 궁금했던 것이 해결되면 우리는 잠시나마 스스로 헤맸던 모든 답을 찾

은 것처럼 느끼곤 한다.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순환되는 물음 속 정보를

접하는 순간들이 항상 천편일률적이지는 않다. 서로 다른 대상 사이에 놓인 진실들

은 개인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며 우리는 미처 간파하지 못한 정보를 뒷

전에 두기도 한다. 모든 답이 분명하게 맞아떨어진다고 확언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알 수 없는 혹은 알지 못하는 여백과 여지의 가능성 때문이다. 김소연 작가는 작업

을 통해 본인에게 던지는 질문을 바탕으로 보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행위를 재해석

한다.

작업은 처음 시작된 최초의 물음으로 진행된다. 작가는 관심을 가지고 모색한

주제를 탐구하기 위한 조사를 계속한다. 질문에 대한 답은 바탕재인 장지 위에서 즉

흥성을 발휘하며 드러나고 결과물이 굳어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속단할 수 없다.

A=B, B=A라고 정의하기 전 수많은 오판과 깨달음의 결핍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작가는 작품에서 피어오르는 예측 불가능한 양상들을 제기했

던 의문의 답으로 여기고 말과 글로 형언하지 못하는 지점을 관객에게 노출한다. 선

적인 경계를 희미하게 뒤로 하며 그 위에 번진 색감은 불수의적으로 넘쳐흐른다. 원

형 또는 격자 등의 무늬를 띠는 경계는 이미 사전에 습득한 자료로 계산이 가능한

영역을 상징하는 듯하다. 반면에 프레임 밖에서 그어진 기준을 자유분방하게 탈피

하는 모습은 예정되지 않은 무수한 변수를 간접적으로 비유한다. 물감이 넓게 퍼지

는 경우 경계를 넘나드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빛깔의 중첩이 발생하기도 한다.

장지에 처음 붓이 닿을 때 각각의 흔적이 어디까지 확장할지 가늠하지 못하는 무지

의 상태에서 재료가 가장 마지막으로 흡수된 후에야 비로소 완성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작업에서 이러한 간극은 개인의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현상이며

결국 우리의 현실에서 함께하는 사실 공방과 흡사함을 알 수 있다. 스스로 던진 물

음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 초기에 발견했던 진실은 새로 드러난 정보로 다시 수정

되고 덮이며 변화한다. 처음부터 대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놓은 질문도 정해진

범위를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작가는 우리 곁에 벌어지는 불가항력의 가

망성과 작품 세계의 일치를 구축한다.

‘이해’라는 단어는 단순한 동시에 복잡한 의미를 포함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

지를 인지하고 있어야만 완벽한 이해라고 칭할 수 있는지, 그 이해라는 것을 성립하

는데 얼마나 많은 관문을 넘어서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현실에 잔존할

것이다. 우리는 그저 안다는 것을 주관적인 기준으로 재단하고 어쩌면 스스로 막히

는 부분이 없다고 느낄 때 섣불리 이해한다고 말할지 모른다. 이에 따라 어느 정도

의 성급함, 어느 정도의 부족함을 염두에 두며 배제할 수 없는 확률적 가정과 함께

해야만 한다. 김소연 작가는 온전히 덮을 수 없는 빈틈을 작업으로 하여금 열린 결

말로 풀어둔다. 이번 전시에서 본인이 묻고자 하는 질문의 답을 작품이 내포하는 시

각적 형상으로 더듬어 찾아보기 바란다. 답을 구하게 된다면 그 또한 열린 해석의

여지를 포괄적으로 고려해 보기를 소망한다.



관계-원-9-2        장지에 채색 120×120cm    2023 관계-원-9-3        장지에 채색 118×119cm    2023



관계-원-9-4series-1  

장지에 채색

92×100cm  

2024

관계-원-9-4series-2  

장지에 채색

92×100cm  

2024

관계-원-9-4series-3  

장지에 채색

92×100cm  

2024

선-시간-7        장지에 채색 97×135cm    2024



선-시간-1  

장지에 채색

64×135cm

2023

선-시간-2  

장지에 채색

70×135cm

2023

선-시간-5  

장지에 채색

70×135cm

2024

선-시간-6  

장지에 채색

68×135cm

2024

선-시간-8        장지에 채색 110×170cm    2024



선-시간-3        장지에 채색 120×110cm    2023 선-시간-4        장지에 채색 108.5×120cm    2023



선-시간-9        장지에 채색 140×140cm    2024

선-경계-4        장지에 채색 89×89cm    2024

선-경계-2        장지에 채색 82×95cm    2023



응시의 기록 THE RECORD OF GAZE

김소연 / 작가노트

작업의 시작은 묻고 답을 기다리는 것이다. 

질문의 시작은 이해하고 싶은 세계와 인간에 대한 탐구 같은

거창한 주제들로 시작하지만 결국 그 질문도 나로부터 비롯된다. 

온전히 안다고 확신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에 대한 물음. 

본다는 것, 대상을 인식하는 것,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묻는다. 

명확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물 위에 바르게 선을 그어 보겠다는 것처럼 미련한 것일까?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쉽게 정의 내리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이것'과 '저것'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한 진실의 여지 때문은 아닐까? 

젖은 장지 안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변형되어지는 형상들은 알 수 없는 삶과 닮았다. 

그래서 그림에게 묻는다. 

젖은 장지 안에서 경계가 분명한 것들 위로 작업의 의도와 그림의

무의도성을 통해 예기치 않은 대화로 들어선다. 

안과 밖이 섞이면서 틀이 깨어지고 바깥과 안의 경계 또한 불분명해진다. 

엄격한 선의 경계를 넘어서는 색들은 서로 섞이며 결국 예상치 못한 형상들이 드러난다. 

그림 안에서 작가가 책임 질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한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그림이 나타낸다. 

묻고 답하는 사이 틈이 생기고 그림의 세계와 현실 세계와의 동일화가 시작된다. 

마지막에 드러난 형상은 나 자신의 의지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알 수 없는 것 그 틈 사이에서

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을 그림이 답한다.

김소연 |  KIM SO YEUN

Web.  kimsoyeun.com

E-mail.  studiokimsoyeun@gmail.com

Instagram.  @so_yeun_kim

2019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화과 졸업

2006 중앙대학교 한국화과 졸업

개인전

2024 응시의 기록, 갤러리 도스, 서울

2023 흐려진 말, HPIX DOSAN, 서울

2022 그림에게 묻는다, 플루리포텐트 아트스페이스, 서울

아트페어

2023 더프리뷰 성수

도록저작권 ⓒ2024 김소연

이 작품집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글로 적힌 동의가 없이는 전체로나 부분으로나 복사 복제

또는 사진 및 기타 정보기기에 의해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전시 기획 _ 갤러리 도스

선-경계-5        장지에 채색 116×116cm    2024


